
잡랩  북스  ·  한  권  레이블  N o . 0 0 3

기다림
시 여덟 편 · 잡랩 소장

Z O P  L A B  ·  비매품



차례

1. 기다림

2. 책을 읽는다는 것은

3. 인생처럼 쓰라리다

4. 뱃마음 어부들

5. 음악이 내리는 감동의 시작

6. 바람

7. 나만을 사랑한 그대

8. 빗소리가 들리면



기다림

준비되어 있다하면 온다하고

기다림을 찾으면 올 것이다

한 겨울날 얼어버린 말동무에

따스해진 찬바람의 겨울향연

안개핀 눈꽃사이로 쌓아진

푸드덕 뭉턱한 눈가의 깨어짐이란

한동안 기다려오던 그님들의 벗속에

젖어들어가 녹아내리고 이슬처럼 맑게고인다

추운 비바람 모진 시련들도

이젠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지나가겠지 견디어서 어두커니

내 장황한 순간의 고진 기억들

부석거리는 추위를 타고 흐른들 어찌하리요

빛발하는 유채빛 그림 한 폭의 눈길을

유화물감 뿌리어 진하게 늘어트리면

평백한 초원의 그림들처럼

유사한 얼룩진 그리움을 머금고 운다

웅장한 화폭의 놀라운 색의향연

그것의 초상화란 나를 위해 기다리어



나의 자취를 그려가기에 이 마음

이쁜자태 뽐내어 수를 놓았다

세월속에 묻어나는 삶의 형태를

고요한 화백지에 너울거리고

구름빛 푸른색 담아 넣으면

이 무슨 황홀한 시대의 흔적이랴

한 울림속에 팽창하는

영혼의 무게를

오직 마음속에 간직하길 원하네

나 홀로 기다림에 젖길원하고

유유히 잊혀져가는

천도의 길을 걸어간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한 권의 책에는 삶이 존재한다

아픔과 사랑을 만들어준다

행복하길 바랬던 순간들이

점점 아파오기를 기다려왔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한다면

나에게는 책으로 세상을 이해할 것이다

단 한줄의 의미를 절실히 깨닫고

영적교감을 통하여 끊임없이 추구하리라

자유로운 영혼의 순수한 정신을

이 한몸 다 바쳐 써나가리

하늘 아래 정의로운 사람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떠받들어라

속박에 얽매여있던 공허함이

고독의 모습으로 나를 덮어주었고

애절한 목소리로 쏟아내어

광음의 깨어짐으로 빛을 발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진리를 탐구하고

연약한 본질의 의미를 알아낸다면

더더욱 갈망하고 애원하는



성숙의 강인함으로 채움이 된다

책을 읽는 즐거움에 깊이를 본다

책을 아는 지혜로 세상을 산다

책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킨다



인생처럼 쓰라리다

저 보이지않는 어두운 고지여

갈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세월하나 길다하여 흐를지라도

어찌보면 좋은일 아니겠소

이렇게되면 기쁨인 것을

고통스러운 절규가 찾아올지라도

피 한방울 흘리면 어떠하리요

멍에를 뚫어버린 고진상처를

나의 몸마냥 치료하겠다마다

익숙해버린 영광의 흔적을 위해서

참아낸다오 그러하리라

참을수없이 밀려오는 공허와 슬픔이

등골이 서늘해질때처럼 저려오기를

유난히도 오늘과 지난날에 시린이를

뽑아내듯 아파온다면 바라던바라

이놈만큼 견뎌내기란 쉽지않구나

파묻혀있던 고난의 연속들이여

다시 내가 찾아주기를 바라리니

태초에 하늘을 바라보던 감동으로

재한줌으로 남아있을 파란만장한 대가를



치를지라도 두려움을 집어삼켜 적셔보아

하늘의 희망으로 가득찬 천지의 사모함이

어찌 그리 만만할까 하였달까

인생의 걸음마를 떼어 본다면

높은인생 한없이 보이지않아

태양처럼 뜨겁게 불타올라라



뱃마음 어부들

저녁노을 비추는

아득한 섬마을

그윽한 향기는

그을린 고향길

하루사이 풍랑들은

잔잔히 멈추었고

바닷가로 들려오는

정겨운 뱃고동소리

아 아 저 어딘가로

갈라지듯 들어선

고기잡이 배들어선

어부들의 그물잡이

힘차게 뿌려진다

영차영차 힘차게

끌어올려 당겨보니

어마하게 낚았다오

팔딱팔딱 싱싱한

힘센기운 물고기들

한가득 실어다가



바다냄새 뿌려지면

어부들의 땀방울이

섞여서 스며든다

오랜시간 바다로

출항하고 있으면

요동치던 파도를

나아가던 어부선

거센물살 받아들이며

거칠게 항해하는

선장의 힘든사투

냉정한 바다를

자신의 생활터로

바꾸어 버렸네

어부의 마음은

바다의 모습이다



음악이 내리는 감동의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답지만 불완전하고

슬픔이 많아 울고있어라

나는 너와 함께였노라

가지지 못할 이름이 되어

절대로 존재한적이 없었던

지금 이순간 더없이 아오

오려한다오 오길바라오

한순간 끝마침의 내리막

순간들도 지나가거니와 한다

속삭여줄 그대가 품으소서

한가득 담아 모질어진다

강력한 충동의 끝과임을

요동치듯 두들기어도 쏟아고시어

고요한 적막에 물가의 찰싹거림

더디없이 기다려진다

푸른 장막거리에 화사한 막

곧 길게늘어선 흩어진 삶

잘게잘게 조각들이 되어라



오오 선무르고 무릅다고하고늘한다

열정과 희망과 사랑이란

모순의 방법으로 기웃거리다

음악을 흠뻑젖고나서

이 맛 음미할까 좋다



바람

나에게 바람이 있다면

어느것하나 빼먹지않는

그런 바람을 주시오

평화를 원한다면

사랑을 주었고

평온을 원한다면

화평을 드리고

평강을 원한다면

평탄길 내어주리

이것들이 다 그대여

한줄기 빛 찾아온

이름모를 그대가

내게 왔다네

기다림에도 끝이오듯

저 먼길을 헤매고

찾아나선 바쁜이의

애타는 심정은

나는 알겠소

이젠 안다오



영원히 머무를수도

있는 지상의 광원

내어준다면

이어 버릴게요

온종일 불어오는

바람결을 찾으러

떠나는 길

그대곁을 맴돌고는

하염없이 불어오는

외로운 손길인데

보내어 준다면

그대만 준다면

나는 불태워요

그대 마음을



나만을 사랑한 그대

처음처럼 그대곁에

나를 놓아 드린다면

난 당신을 잊지않아요

스스럼없는 당신의

따스한 미소가

나의 눈에서 아른거리네요

서슴없이 다가서면

가까울 그대여

나에게 한없이

뜨거워지세요

만지면 사라질듯한

희미한 뒷모습을

말 없이 바라보았던

한명의 그림자처럼

언제든지 함께하리라

때로는 거울처럼

비춰 보기만 한다면

침묵과 외로움으로

나의 마음을 달랠겁니다



그대는 저 하늘의 빛나는 별처럼

어둠속에서 보일수 있는거라면

나의 마음 어둡게하리

부디 저를 밝혀주소서



빗소리가 들리면

비가 억수로 많이 내리고

하늘이 어두컴컴해질 때

조용한 방안에 누워

빗소리를 듣곤 했었다

무섭게 쏟아져 내리는데

멈출기미가 안보이고

홀로 눈을 감고 들으면

모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유리창 밖에서 거리를 볼때면

세상은 마치 시간이 멈춘듯했고

새벽잠에 잠들어있는

죽어있는 풍경이었다

나무가 슬피 울고 있다

비오는 날이면 쌀쌀해져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아

반겨줄 시간은 없는 것이다

한동안 꺼져 있는 등불은

오로지 어둡게만 존재하던

마음 한 구석의 식어버린



비와같은 차디찬 눈물처럼

나에겐 소나기가 되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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